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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adaptation capabilities of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further identify strengths to maintain a healthy multicultural family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For those objectives, the investigator had an ongoing interview with ten husbands that had a child in the setting of multicultural family and were judged to maintain a healthy family. Question analysis through the method of Strauss & Cobin and the abstraction and categorization process among similar concepts identified total 89 concepts, 24 subcategories, and 11 categories. In a paradigm model according to the axial coding results, the causal condition was “having an international marriage with the spouse"; the contextual conditions were “crisis i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family" and “general family conflicts"; the mediating condition was “positive self-rationalization"; and the central phenomena were “family-oriented value" and “cultural tolerance." The operation and interaction strategies for them were “forming communicative couple relationships," “cultivating cultural sensibility," and “utilizing unofficial external resources." The adaptation capabilities were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nd “pride in building a healthy multicultur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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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21세기 인구의 국제이동 증가로 인한 사회적 변화, 즉 ‘다문화’, ‘전지구화’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국가적 관심사일 것이다. 한국 역시 다문화가정의 증가(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을 주로 뜻하며,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의되어 있음)를 비롯한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제정하는 등 정부차원의 이례적인 다문화사회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유럽사회의 잇따른 다문화정책 실패 선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지원이 과연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증가하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불화합(폭력사태 등)이 다문화사회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점은 국내 다문화정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되었고, 지속적인 다문화가정의 증가가 예고된 지금,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검토된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즉,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선주민들의 이주민에 관한 긍정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다문화수용태도’를 배양하는 것을 올바른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주된 다문화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시각이 상당 수 부정적이라는 점은 이미 익숙하다. 잦은 외세침략을 겪었던 역사적 배경부터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에 대한 ‘매매혼’의 이미지,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들의 경제적 빈곤 탈출로로 활용되는 ‘이주’ 등, ‘이주민’ 및 ‘다문화’에 관한 통념은 부정적이거나 인종차별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각종 미디어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및 이주민의 부적응 사례가 공공연히 보도되었는데, 다문화가정을 가족문제나 가족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지니고 있는 취약한 존재이거나, 한국인 남편이 이주여성의 부적응적 태도에 주요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제공자 혹은 무기력한 존재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SBS news”, 2011; Kim & Oh, 2013).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러한 보고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정적 고정관념을 부추긴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독자로 하여금 다문화가정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시키는 것을 1차 연구목적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 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안목이 형성되는데 일조하고자 실시되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배우자(남편)가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적응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의 역량을 밝힘으로서 그들에 관한 인식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남편의 적응양상이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유지하거나, 가족해체를 유도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지만(Song & Lee, 2010), 본 연구가 실시되기 이전의 상당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혹은 이주여성의 부적응생활태도나 다문화가족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짙었으며(Kwak, 2005; Kim, 2009; Kim, 2010; Kim & Un, 2007; Kim & Um, 2008; Park, 2007; Park, 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출신국별로 한국가족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도 하였지만(Chae & Hong, 2007; Chang & Shin, 2010; Ok, et al., 2014), 다문화가정의 한국인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간혹 다문화가정의 행복도에 관한 연구(Kim, 2012; Kim & Park)나, 다문화가정의 적응에 미치는 한국인남편의 적응관련 변인(부부간 연령차이, 문화적응태도, 의사소통수준, 종교적 배경 등)이 결혼이민자가 한국가족생활 속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착해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Chang, 2007; Chu, et al, 2008; Han, 2006; Kim, 2007).
			

      
			요약컨대,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적응하는 과정을 한국인남편을 통해 살펴보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발현되고 있는 그들의 긍정적 역량이 무엇인가를 추적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접근방식이 보완된 질적 연구라 할 수 있는(Strauss & Cobin, 2001) 근거이론방식을 도입하였고,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인남편의 적응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강화되어 가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안정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남편들과의 심층면접을 시도하였고, 면접과정 속에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는데 근거이론방식을 활용하여 그들의 적응과정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고찰
      
        1. 다문화가정의 적응 및 한국인남편의 적응 관련 연구
        
					다문화가정의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은 그들이 처한 환경적 맥락과 개인적 혹은 가족적 수준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Barry(1990)는 다문화가정의 적응유형을 자문화와 이주문화에 각각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에 따라 4가지로 분리하였으며, Lee(2007)는 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고 있다.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이론을 비롯하여 Kwak(2005)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과의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적응하는 역량으로 개인적 능력, 자기존중, 긍정적인 삶의 대처능력과 통제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적극적인 적응과정 속에 발현된 자신감을 통해 비로소 ‘통제력’이라는 역량이 강화되는 모습을 연구한 바 있다Stacki & Monkman(2003). 
					

        
					위와 같은 생활환경적응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이(異)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부 간 적응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적응을 성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부부 간 적응이란 부부의 결혼생활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결혼생활의 만족과 안정을 위해 추구하는 부부의 행동적 또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말한다(Hong, 2009). Kim(2010)은 다문화가정의 부부 적응에 결혼이민여성의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밝혔으며, Lee(2010)는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가 그들 다문화가정의 적응역량이 강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렸다. Kim & Anh(2010)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결혼이민여성의 자녀양육, 취업능력 등의 적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외 많은 선행연구들이(Kim & Um, 2008; Kim & Un, 2007; Kim, 2009; Kim, 2010; Park, 2009)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지만, ‘결혼이민자’만을 주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Chae amp; Hong(2010)는 다문화가정의 부부 적응에 있어 부부 간의 갈등인지수준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여성은 자녀양육 및 교육, 직업, 친인척과의 관계, 여가활동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인남편은 개인차이와 일상생활분야, 친인척 관계 등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여 각자의 적응과정 속에 어려움이 다름을 밝힌 바 있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5)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가사노동분담과 생활방식의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각기 다르게 인지하고 있으며, Park(2007)은 국제결혼을 한 남편이 아내에게 외출 및 경제적 참여 등의 행동을 통제하고, 부인을 의심하는 가운데, 언어․신체적 폭력행동을 함으로써 즉, 한국인남편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정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인남편의 적응과정을 연구한 Lee(2010)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의 부부 적응 과정을 ‘힘들고 고단한 삶’으로 비추면서 이에 대한 각자의 대처방식에 차이가 드러남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다문화가정 각각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위와 같이 몇몇의 연구들이 부부 혹은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살펴보았으나, 그들의 부적응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가족갈등이 해결되는 부분이 기술되었기에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다소 갈등에 노출된 취약한 존재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점차 국제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전달태도 등의 문화적응 태도와 자아존중감과 결혼 및 생활적응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Byun amp; Kang, 2009; Chang amp; Park, 2009; Chung amp; Kang, 2009; Yang, 2006)이 발표되면서 다문화가정의 긍정적인 생활적응요인들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시작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미비하였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적응을 포함하여 가족체계의 주축이 되는 한국인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족 내 가부장적 체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과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남편의 태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Park, 2007)를 조합해볼 때, 다문화가정 내 한국인 남편이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만들어가는 적응과정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적응역량을 발견하는 것이 한국형 다문화가족지원의 실천적 개입방법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는 탐색적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에 대한 낙인적 시각은 ‘차별·폭력·갈등·부적응·가족해체 등’에 관한 사례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강화되었다는 점은 서론에 밝힌 바 있으며, ‘문제중심적’ 접근방식을 취한 많은 연구들도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Han, 2006; Jung., 2009; Kim et al., 2010; Park, 2010). 문제중심적 접근은 특정 대상에 관한 낙인 혹은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데(Tice amp; Perkins, 1996), Seol amp; Yoon(2005)은 문제중심적인 연구보고들이 그들의 적극적인 삶의 전략과 행위자성을 간과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Seol amp; Yoon, 2005), Lee(2009) 또한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의 강점관점에 근거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량 혹은 역량 강화(empowerment, 力量强化)’란, 개인 또는 가족·지역사회와 같은 집단이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원에서 강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선택하는 모습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뜻한다.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는 대상자에게 강점이 내재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강점지향적 관점’을 바탕으로 상당 수 실시된다. 강점지향적 관점에서 ‘가족의 강점’은 긍정적인 가족정체성을 창출하고, 가족구성원들이 만족스럽고 충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잠재성의 개발을 장려하고, 스트레스와 위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가족능력에 기여하는 관계유형, 대인관계 기술과 능력, 심리사회적 역량을 의미한다(Dunst et al, 1988).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특정 대상의 역량강화과정을 발굴하는데 ‘역량강화모델’이 많이 활용된다. ‘역량강화모델’은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강점관점모델이며, ‘문제중심’이 아닌 ‘상황 속 인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는 인간관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체자가 됨을 밝혀내는데 적합하다. 취약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관한 고정관념을 허물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을 밝혀내는 일은 그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역량강화모델은 다문화가정이 적응하는 과정을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수준으로 나누어 그 속에서 각각 어떠한 적응역량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역량강화모델은 ‘모든 차원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가지 차원에서 발굴된 자원은 모든 영역의 자원개발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Miley et al, 2000). 이는 다문화가정이 가지고 있는 적응역량이 개인적 특성, 대인상호관계 및 사회적 환경 등에서 발견되고 강화되는 과정을 밝히는 작업이 다문화가정이 적응하게 되는 또 다른 역량을 찾아내는데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게 되어 그들의 적응역량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게 한다. 적응역량이 강화되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가족성원은 높은 자존감과 내적인 동기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Miley et al., 2000). 
					

        
					다문화가정에 관한 적응을 강점관점 혹은 역량강화적 차원에서 부부 및 다문화가정의 남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Shin, 2010), 농촌의 결혼이민자가족 내 부부 적응 변인으로 부부의 상호작용 정도, 언어 및 의사소통 정도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적응정도와 상호작용변인을 제시하면서 국제결혼부부들의 적응수준이 높고 상호작용정도가 많아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밝힌 바 있다(Yang, 2006).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가족역량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 결혼한 남편의 긍정적 부부 적응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부부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적은 부부갈등, 강한 자문화전달태도 및 강한 전통적 가족주의적 태도라 밝혔으며, 한국인 남편들은 비교적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서 다문화가정의 긍정적 부부 적응 모습을 강조한 바 있다(Chang, 2007). 
					

        
					종합하여 볼 때, 다문화가정이 주변인으로 하여금 자주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하는 자립역량이 강화되는 존재로 해석된다면(Miley et al., 2000),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문제 집단’이 아닌 ‘적극적 삶의 주체자’로 재구성될 수 있게 될 것이다(Gummer, 1983).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남편이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적응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서 위의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인남편 스스로 사회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자신들의 존재감 혹은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김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에 관한 인식이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Ⅲ. 연구방법
      
        1. 근거이론접근방식에 관한 이해
        
					다문화가정의 적응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질적 연구 방식을 택한 이유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수년 간 500쌍 이상의 부부들을 관찰하면서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관한 부정적 편견이 확대되어 있는 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개개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조망함으로써 증명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그 중 근거이론접근방식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에 토대를 두고 이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제 연구 과정에서 생겨날 많은 질적인 자료를 끊임없이 분석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미비한 다문화가정 남편의 역량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주관적 이론을 형성하는 탐색적 차원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특히 Grbich(1999)에 의하면, Strauss amp; Cobin(2001)의 모델은 원자료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가운데 생성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중심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사회적 조건을 일목요연한 역동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적합하였다(as cited in Park,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Strauss amp; Cobin(2001)의 근거이론접근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이 다문화가정 내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역량을 발굴하고 강화되는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가장 기본적 틀이 될 수 있는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질적연구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대상자의 선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국제결혼 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자)을 선정하기 위하여 동일분야의 박사과정이상 학력보유자, 다문화실천현장전문가인 연구보조자 2인과 함께 논의한 결과, ‘국제결혼 후 5년 이상 한국에서 살며 가족관계를 영위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결혼이민여성과 시댁의 왕래경험(혹은 거주경험)을 가져본 다문화가정의 남편’으로 결정하였다. 5년이라는 기간을 참여자 선정의 기준기간으로 결정한 것은 The Multicultural Family Survey(2009)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이 결혼 초기에 많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주여성의 경우 5년 이상 거주 시, 영주권 및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며,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부부공동의 소명이 생기고, 일반적인 가족생애주기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1인 이상의 유자녀부부를 채택하였다. 또한 시댁과의 왕래 혹은 거주경험이 있는 가족을 선택하여 확장된 가족관계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준과 피면접자들이 회고적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부를 발굴하고자 의도적 표집방법과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23쌍 모집한 후, 건강한 다문화가정의 적응역량에 관한 연구자의 이론이 잘 형성될 수 있을 수 있도록 동일 집단 표집법에 의거 최종 15명을 추출하였다. 최종 선정된 15명의 연구 참여자들과는 인터뷰 일정을 여러 차례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다회기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11번째와 12번째 남편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새롭게 전개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 본 연구에 최종 참여대상가정은 10가정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자는 개인․대인․사회적 차원에서 참여자들의 역량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역량강화모델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몇 차례 수정 반복을 거쳐 완성된 반구조화된 질문(국제결혼에 대한 일반적 질문 11문항, 개인·대인·사회적 차원의 강점을 찾기 위한 질문 13문항)들로 완성된 면접지침서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연구참여자의 삶의 과정을 묘사하는데 필요한 상황에 따른 개방형 질문들을 활용하여 1차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2차 면접 시에는 비구조화된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존 면접에서 연구참여자가 대답하였던 응답을 재인용하는데 있어서는 연구자의 통찰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다양한 질문기법을 활용하여 사례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순으로 분석하였고, 원자료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행렬코딩방식을 따르되, 최대한 체험코드를 살려가면서 문장과 그 의미에 대한 개념의 명명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3.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와 관련된 다문화가정의 총 10명이었고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한국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47세로 아내와의 연령 차이는 최소 0세에서 최대 29세의 편차를 보였으며, 평균 12세의 연령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학력수준은 고졸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까지 다양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 3인, 베트남 4인, 일본 2인, 필리핀 1인이었다. 이 중 9명은 초혼부부였고, 1명(참여자 3)만이 재혼부부였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general background
          
          

        

        
          
            	
            	age
            	religion
            	occupation
            	household income
            	Wives nation
            	marital status
            	route
            	period
          

          
            	1
            	37
            	Christian
            	sales work
            	400
            	Double-Income
            	CHINA
            	Firstmarriage
            	a love marriage
            	9y
          

          
            	2
            	38
            	trade business
            	500
            	Husband
            	JAPAN
            	10y
          

          
            	3
            	79
            	retiree
            	120
            	VIETNAM
            	Remarriage
            	10y
          

          
            	4
            	50
            	jobless
            	90
            	VIETNAM
            	Firstmarriage
            	5y
          

          
            	5
            	39
            	atheist
            	trade business
            	500
            	Double-Income
            	JAPAN
            	8y
          

          
            	6
            	46
            	electrician
            	200
            	Husband
            	VIETNAM
            	arranged marriage
            	8y
          

          
            	7
            	47
            	jobless
            	180
            	Double-Income
            	VIETNAM
            	8y
          

          
            	8
            	43
            	researcher
            	500
            	Husband
            	PHILIPPINE
            	a love marriage
            	9y
          

          
            	9
            	44
            	Christian
            	trade business
            	470
            	Double-Income
            	CHINA
            	12y
          

          
            	10
            	42
            	Korea SGI
            	printing business
            	280
            	CHINA
            	arranged marriage
            	7y
          

        

        

        
					결혼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12년까지 진행 중이었으며, 혼인생활 평균유지기간은 8년 정도로 나타났다. 참여자 3명만이 중개업체나 지인 및 가족을 통한 만남으로 인해 결혼하였고, 연구참여자 5와 9는 결혼 후 아내의 나라에서 먼저 신거살이를 하며 육아를 하다가 현재 한국으로 주거지를 변경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는 다양했으며, 같은 종교를 가진 부부는 3쌍이었고, 7명은 현재 경제활동을 통한 임금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1인은 연금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편의 출생순위는 장남이 3명, 외아들이 2명이었고, 장남은 아니지만 여자형제를 제외한 남자형제 중 장남이 2명(남편 참여자 1 · 6)으로 나타나 장자인 경우가 7명이었다.  8명의 남편이 연애시기 혹은 결혼 후 아내나라 언어를 배웠으며, 그 중 6명은 현재 아내와 함께 한국어 외의 언어를 활용하여 이중 언어를 공용하고 있었다.
					

      

    

    

  
    
      Ⅳ. 연구결과
      
        1. 개방코딩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의 절차를 통하여 밝혀진 개념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좀 더 포괄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추상화시켜 범주화시켰다. 범주화를 시키는 과정에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충실히 전사하는 과정 중에는 가능한 참여자들의 경험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코딩화하고자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전자 우편, 전화 혹은 재차 만남을 통하여 질문하고 보충하였다. 그리고 대화를 통한 타당성을 확보(communication validation)하기 위한 삼각화(triangulation)과정을 위하여, 개방코딩 후 축코딩을 하는 동안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 석·박사 대학원생을 연구에 참여시켰다. 얻어진 원자료는 개념화시키기 위해 행렬코딩방식을 따르되, 최대한 체험코드(in vivo code)살려가면서 문장과 그 의미에 대한 개념의 명명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개방코딩작업은 개별사례별로 지속적인 비교와 질문을 통해 유사한 개념끼리 분류, 비교, 범주화되었다. 이 과정에 전공대학원생 2인을 참여시켰고,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최대한의 의견 적합도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하였다. 이렇게 각 범주들을 속성과 차원에 따라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제시한 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종 89개의 개념과 24개의 하위범주, 1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11개의 범주는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함, 가족지향 가치관, 문화관용력, 다문화가족발달상의 위기, 일반적 가족갈등, 긍정적 갈등대처양식, 소통하는 부부관계 유지, 문화감수성 배양하기, 비공식적 외부자원 활용, 가정생활 만족감,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이룬 자긍심으로 유목화 되었다. 
					

        
          <Table 2> 
				
          

          
            Research participants' Categorization'-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of adaptation capabilities
          
          

        

        
          
            	Concepts(open cording)
            	Sub categories
            	Categories
            	Paradigm
          

          
            	Pressure for marriage from people around, marriage bringing stability to life, psychological pressure for the socially appropriate age for marriage
            	Perceiving the Sollen of marriage
            	Having an inter national marriage with the spouse
            	Causal condition
          

          
            	Having no fate of being married to a Korean woman, Korean women hating the idea of being married to the eldest son of the family, a sense of rejection against Korean women taking the conditions and backgrounds of men into account
            	Expansion of possibilit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Being fascinated by the first impression of the wife, the wife feels like my fate, Mother's excessive expectations for the daughter-in-law will be lowered if she is foreign, a favorable feeling toward a woman with the family support awareness, feeling similarity between the wife's country and South Korea
            	Proper as a spouse
          

          
            	Paying careful attention during the progress toward marriage, accepting the request that sexual relationships will be postponed after marriage, confirming the information of the wife-to-be(family, life) first-hand
            	Preserving the sacredness of marriage
            	Familyoriented value
            	Central phenomena
          

          
            	Divorce is not acceptable, can risk personal sacrifice for the well-being of family, family members should live together, different gender roles require different duties
            	Trying to maintain the traditional functions of family
          

          
            	Feeling sorry for the wife having a difficulty with a life in a foreign country because of me, thinking about moving to the country of the wife in old age in anticipation of her nostalgia, agreeing that the wife will keep her original name and nationality, I must protect my wife because she is a woman
            	Accepting the wife's positions
          

          
            	Not caring about the concern with and rejection against international marriage among the people around me, shaking away my fear about the possibility of failing in international marriage
            	Confidence in international marriage
            	Cultural tolerance
          

          
            	Naturally dealing with the prejudices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having no rejection against the country of the wife, I should teach her about things she does not know because she is foreign, predicting that the couples of international marriage will have many conflicts, taking this as an opportunity to learn the culture and language of her country
            	Tolerance for the country of the wife
          

          
            	Not communicating in the same language, the wife does not express how sorry she is in words, the wife putting the dishes of her country on the table often, the wife gets enraged with the mother-in-law for cutting the entire hair of her daughter, my wife and I have different ways of housekeeping
            	Difficultie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Crisis i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ontextual conditions
          

          
            	Not favorable perception of big age difference between my wife and me, people think I have failed in getting a Korean wife, people regard multicultural families as a group of the same problems, my children suffer from maladaptation among their peers due to their postponed Korean command, my children are confused with their dual nationality
            	Exclusive prejudices from people around me
          

          
            	The wife takes the actions of the mother-in-law seriously, my mother is a typical mother-in-law of Korea, both the wife and the mother will not make a concession over the conflicts between them due to generational differences
            	Conflicts between roles as the son and those as the husband
            	General family conflicts
          

          
            	It is not easy to deal with the personality of the wife, the wife is a sensitive woman, the wife starts to come home late after working in society
            	Differences in personal tendencies
          

          
            	I have strong resourcefulness, I have a nice personality, I objectively think that both sides are to blame whatever the issue is, I will be considered to be a nice man in the family, I tend to be positive, I hate the idea of being beaten by others because I do not work hard
            	Positive self-perceptions
            	Positive self-rationalization
            	Mediating condition
          

          
            	She connects with me in many aspects, she does good housekeeping, being frugal, she is active with raising kids, she is clear with her communication, she takes a progressive attitude to help other immigrant women, she tries to adapt to her life in South Korea and be good to her parents-in-law
            	Thinking the spouse positively
          

          
            	Making a decision to live separately from my parents, transition from the roles of son to those of husband, making a gesture of reconciliation first to the wife
            	Performing my roles as a spouse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Operation and interaction strategies
          

          
            	Sharing the information of the household economy with the wife, discussing the rights with her, having quality time with her, investing time to household chores and child rearing for her
            	Establishing equal couple relationships between man and woman
          

          
            	Trying to communicate with her via non-verbal messages, trying to teach her many things, not treating her as a child, ob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culture of her country, adjusting my expectations about her as a foreign wife, trying to maintain close relationships with her family
            	Being courteous by recognizing the culture and values of the wife
            	Developing cultural sensibility
          

          
            	Teaching my children to be bilingual, supporting my wife to use her mother tongue, learning her mother tongue through close communication, reminding my children that they have dual nationality
            	Sharing dual cultures
          

          
            	Asking for advice over family matters from people around me, exchanging with other multicultural families
            	Sympathizing
            	Applying informal external resources
          

          
            	Attending a religious organization in the community to receive help regarding my wife, supporting or accompanying her when she receives institutional benefits
            	Supporting her activities in the community
          

          
            	Being satisfied with my life overall, getting increasingly more satisfied with my wife
            	Knowing my position and feeling satisfied with the current life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Results
          

          
            	Family problems are gone, my wife and I lead a life like other couples
            	Family stability
          

          
            	The number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ises, my children growing up in the plaza of cultures(two different cultures coexist) will have the greater possibility of becoming world citizens, there will be changes to the perceptions of multiculture in South Korean society
            	Internalization of visions
            	Pride in building a healthy multicultural family
          

          
            	I have foreign relatives unlike common Koreans, my perspective has broadened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I look proud by using two languages, experiencing the country of my wife, increasing my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culture and language study
            	Taking crisis as opportunity
          

        

        

        
					각 범주별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국제결혼에 포함되는 하위범주로는 결혼의 당위성 지각, 국제결혼 가능성의 확대, 배우자로서의 적절성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지향가치관의 범주에는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전통적 가족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아내입장의 수용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문화관용력 범주는 아내 나라를 포용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자신감의 하위범주를 가지며, 다문화가족 발달상의 위기 범주에는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주변의 배타적인 선입견과 같은 하위범주를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 가족갈등 범주는 배우자의 원가족에서의 아들과 현재 가족의 남편역할 간 갈등, 개인성향의 차이를 하위범주로 포함하였다. 
					

        
					긍정적 갈등대처양식 범주는 긍정적 자기인식과 배우자에 대한 긍정성을 부여하는 하위범주가 포함되었으며, 소통하는 부부관계 유지의 범주에는 배우자 역할 수행과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문화감수성 배양하기의 범주에는 배우자 문화가치 인정을 통한 예의 갖추기, 이중문화 공유의 하위범주가 있었으며, 비공식적 외부자원 활용 범주에는 동병상련을 나눔, 아내의 지지사회 활동 지지와 같은 하위범주가 나타났다.
					

        
					가정생활 만족감의 범주에는 지족자부, 가족안정감의 하위범주로 이루어졌으며,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이룬 자긍심의 범주는 비전의 내재화와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려는 한국인 남편의 자세를 하위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범주화와 하위범주화를 제시한 구체적인 개념내용 언급은 다음과 같다<Table 2>. 
					

        
          1)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함
          
							국제결혼을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결혼은 당연시 여겨서 자발적인 의지나 원가족의 압력 또는 가족의 형편을 이유로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된 경우(참여자 10), 한국여성과 연애를 하였지만 실연의 상처가 컸거나 서로 상처를 준 기억이 힘들어 국제결혼을 생각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참여자들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주변압력을 받았거나, 사회적 결혼적령기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비롯하여 결혼이 삶의 안정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국제결혼일지라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어머님이 저한테는 끔찍하셨어요...반대라는 것은 그런 건 없었어요...게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뭐든지 들으셨고 일단은 제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해라 그런 걸 많이하셨고...그러니까 어머니가 결혼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그래서 저 선도 많이 봤었고...”(참여자 10)
							
          

          
							또, 남편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던 배우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과 아내나라의 유사함을 통해 아내에 대한 긍정성이 부여되거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처럼 연이 닿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참여자 9).
							

          
            “나는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날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여자는 날 좋아하고 계속 이렇게 한국에서 짝을 구할 수 없는 거야...대학 가자마자 예를 들어서 미팅도 가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그런데 항상 짝이 안 맞아, 짝이 엇갈려, 그런걸 보면 있잖아요...안 맞아...”(참여자 9)
          

        

        
          2) 가족지향가치관
          
							참여자들은 가족과 결혼에 대한 신성함과 전통적인 가족기능이나 부부의 역할을 지키고자 하는 가족지향가치관을 추구하면서도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다문화부부들이 상호적응하고 문제해결을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8은 결혼이 진행과정에 신중했고, 아내의 혼전 성관계 거부요청을 받아들였던 점, 예비아내와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한 점을 바탕으로 긍정적 결혼동기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결혼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참여자들은 이혼을 반대하거나, 개인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전통적 가족기능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참여자 5). 
							

          
            “가족은 식구죠...밥을 같이 먹고 아플 때 같이 있고...힘들면 같이 있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지금 기러기 아빠라고 하면 가족이 되기가 힘들잖아요...식구가 아니니까...생활은 가능하겠지만...따라와 줘서 고맙죠...좀 보수적이라...좋죠...결혼해서 넘어 왔는데...금방 따라서 넘어 왔잖아요...같이...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가족이 같이 있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참여자 5)
          

          
							한편 남편 참여자들은 자신으로 인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여성이라는 입장, 아내나라에 대한 경시하는 분위기 등으로 가족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아내의 입장을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노후에 아내나라로 가족이주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참여자 3).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역시 잘난 나라고 저 사람은 못사는 나라에 왔다...내가 베푸는 자리이다...이런 의식을 버려야 되요...상대방이 여자 아니냐...그러면 내가 베풀고 양보해야 되지 여자랑 싸워서 됩니까...남편이 100프로 양보하고 사랑하고”(참여자 3)”
          

        

        
          3) 문화관용력
          
							참여자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자신감이나 아내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등이 발생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타문화를 수용하는 능력이 있었다.  남편참여자들은 주변의 편견에 개의치 않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등 국제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 애쓰고 있었다(참여자 7).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각오를 하고 해야 되요. 그 결혼 소개시켜준 사람들도 100% 모르잖아요. 그건 한국에 중개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잘살겠다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래 위장결혼 식으로 왔을 수도 있고.....그거는 중매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자기가 노력하면 알 수 있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참여자 7)
          

          
							또, 주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입견에 자연스럽게 대처하려하거나, 외국인인 아내에게 자신이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등 남편참여자들은 외국인인 아내나라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포용능력을 가지고 있었다(참여자 8). 
							

          
            “집사람 나라가 물론 경제적으로야 못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것이 좋으니까 따라와라 강요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지...물론 필리핀이 경제규모로 보면 한국보다 떨어지지만 잘사는 사람들은 한국부자들보다 훨씬 잘사니까”(참여자 8)
          

        

        
          4) 다문화가정 발달 상 위기에 대한 명확한 인지
          
							다문화가정이 만들어 진 이후 남편 참여자들이 겪는 위기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어려움과 외부의 배타적인 선입견 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문화가정이라면 겪을 수 있는 생애주기 상의 발달적 위기라 여겨서 다문화가정 발달 상 위기로 명명하여 범주화하였다. 
							

          
							이에 포함된 하위범주 중 하나는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초기에 언어소통의 어려움 및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참여자 10),  국제결혼을 준비 때부터 주변의 편견을 예상했지만 연령차이나, 국내결혼 실패자라는 등으로 인식되면서 갖는 스트레스가 있었다(참여자 10, 3).
							

          
            “초창기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공부는 하는데...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러는...대화가 안 되니까 저는 나가요...머리 좀 식히고 들어와서 다시 이야기 해보고...안 그러면 진짜 둘이서 언성 높여서 싸워보기도 하고...”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어른들...야...뭐...결혼해가지고 애낳고 도망갔다더라. 돈 다 싸가지고 도망갔다더라...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듣고...”(참여자 10).
          

          
            “언어장애 때문에 힘들었는데...유치원 보냈더니 아이를 놀아주지도 않고...”(참여자 3)
          

        

        
          5) 가족갈등에 대한 긍정적 태도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달단계별로 부딪히는 갈등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갈등 자체를 자연스러운 생활과정으로 지각하고 있음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들은 국내결혼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에서도 고부갈등으로 인한 남편의 어려움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들은 배우자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참여자 9).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그 아들한테만 후하지, 타인한테는 굉장히 야박하고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워. 이게 겉으로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닌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걸 많이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는 잘 몰라요 엄마니까”(참여자 9)
          

          
							또, 남편 참여자들은 아내의 성격이나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국내 부부의 경우에도 결혼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분으로 외국인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않고 있었다(참여자 8)
							

          
							“기본적인 룰인데 서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항상 의견 충돌나는게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마찬가지인데 가풍이 틀리고 하니까... 차이점을 인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보통 저자신도 우리게 맞고, 니가 따라와라 식이죠. 그런 거 때문에 싸우는 거지...”(참여자 8)
							

        

        
          6) 긍정적 갈등대처 양식
          
							부부갈등은 갈등 존재자체보다는 갈등관리 방법의 중요성이 더 큰데 참여자들이 이런 해결에 필요한 역량이 될 수 있는 ‘긍정적 갈등대처 양식’ 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일부는 당당하게, 일부는 겸손하게 자신의 장점 혹은 강점을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드러내었다.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있었다(참여자 4).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가 가진 성격이나 생활태도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서로 의 유사성을 찾거나 아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참여자 4, 7). 
							

          
            “(실직 상태라는)그걸 벗어나려고 많이 생각해요.....경제적인 것은 생각하지 말고...편안하게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나하고는 별개다...나라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잖아요...나는 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참여자 4)
          

          
            “아내와 저는 성격이 비슷해요...예를 들어서..이 사람이 내가 전화를 해야되겠다.. 그러면 전화를 해요 뭔지 모르는 게 맞아요...맞는 게 많아요..”(참여자 4)
          

          
            “우리 집사람이 붙임성이 아주 강해요...붙임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잘하는 것 같아요...윗사람들한테 잘하고..세상에 100점은 없겠지만 참 잘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7)
          

        

        
          7) 소통하는 부부관계 유지
          
							결혼기간이 지속되면서 참여자들은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강점으로 나타났다. 원가족과의 갈등이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아내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아내를 위해 분가를 단호히 결정하거나, 가족역할 중 남편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참여자 1). 또한, 남편참여자들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양성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영역의 의사결정 등에서 아내와 협의하거나 지친 아내를 위해 가사 및 양육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참여자 9). 
							

          
            “집사람 대변을 하나씩 해주거든요...그니까 그렇게 하는데...이렇게 중간에서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그렇게 해서 엄마가 막말하지 않게끔.....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엄마가 얘는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을 안 갖도록 하지요...”(참여자 1)
          

          
            “경제권을 공유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말 하고 해야죠.  어느만큼 적어도. 자기 재산에, 자기 소유한 90% 정도는 명확하고, 같이 해야지, 되는 거지 무슨, 남자가... 특히 여자가 불리하지. 내가 여자여도 그거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야”(참여자 9)
          

        

        
          8) 문화감수성 배양하기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인인 아내가 타지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할만한 배려를 하면서, 자신의 문화감수성을 배양시키고 있었다. 즉 배우자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여 아내와 아내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하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교감하는 능력을 키우거나, 외국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내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고 있었다(참여자 7, 9). 
							

          
            “대응 방법은 자기가 정보를 많이 획득해야 돼요...다른 사람들의 결혼생활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많이 알아야 돼요...”(참여자 7)
          

          
            “국제결혼 방식을 취했다고 하면 사실 많은 것을 과감하게 양보해야 돼...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진심을 알아줄 수 없지.”(남편 참여자 9)
          

          
							또, 이중문화를 공유하는 것도 남편의 결혼생활 적응 전략이었다. 자신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이중문화를 공유하여,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가르치거나 아내가 모국어를 사용하는데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참여자 9, 7). 
							

          
            “남자 측에서도 아내가 쓰는 말을 또 해주어야 되요. 그래서 그래야 뭐... 실제로는 교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 완벽한 수준이 아니고,,, 이 일상에 뭐 좋다, 나쁘다, 싫다,.. 무시하면 안돼...”(참여자 9)
          

          
            “이왕이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얘도 한국국적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내가 애한테 그래요 한국 사람도 되고 베트남사람도 된다..”(참여자 7)
          

        

        
          9) 비공식적 외부자원 활용
          
							다문화가정이라는 초기 이질문화 차이를 경험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남편 참여자들은 아내의 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이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 외부자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편 참여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가족문제에 관한 조언을 구하거나 교류하면서 소통하려 함을 알 수 있다(참여자 10). 
							

          
            “와이프랑 싸우면...여러 사람한테도 물어도 보고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장인장모한테 전화도해보고...좀 알려주십시오...그럼 이렇게 해봐라 알려주시니까...”(참여자 10)
          

          
							또, 아내가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교기관을 이용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내의 이용가능한 시설이나 제도 등의 혜택을 활용하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참여자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내가 가진 종교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기가 직접 찾아서...와이프가 직접 찾아가지고...왔다고... 굉장히 괜찮구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본에는 없죠...”(참여자 5)
          

        

        
          10) 가정생활 만족감
          
							남편 참여자들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신념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며, 비(非)다문화가정에 비하여 초기에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극복해 가면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는 남편들의 지족자부(知足者富)적 태도에서부터 알 수 있다. 지족자부란 살아가는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말하는데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 모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참여자 4).
							

          
            “우린 맨날 돈 때문에(힘들지만)...일할 직장이 있고...이 사람 일하고 나 일하면 큰 문제없거든요...부자 될 건 아니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우리 셋 건강하고...이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젊잖아요...우리는 참...이렇게 사는데도 그럭저럭...”(참여자 4)
          

          
							이들 다문화가정은 초기의 여러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가족원들이 안도감을 느끼며, 다문화가정이라 겪어야 하는 차이로 인한 갈등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참여자 6).
							

          
            “다문화라고 뭐 특별한가 뭐...살다보니까 뭐 그냥 다 똑같아지지 뭐...똑같아...집사람은 애들 때문에 맨날 좋았다 나빴다 하는거고, 나는 뭐 돈 벌고, 가족들 보고...뭐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참여자 6)
          

        

        
          11)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이룬 자긍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이 받고 있는 많은 편견과 다문화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향후 한국사회가 성숙된 다문화사회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그 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편들은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위치와 자녀의 이중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는 점에 비전을 품고 있었다(참여자 5). 
							

          
            “잘하는 것만 생각하면 세계인으로 가는 첫 걸음이고...세계가 변해갈 때 어디에든 적응할 수 있는 자기의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문화의 광장이 되는 거죠.”(참여자 5)
          

          
							또, 다문화가족을 이루면서 외국인 친척이 생기고, 타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강점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자긍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여자 9)
							

          
            “그런 (외국인)친척이 뭐 이제 ... 그런 친척도 있다는 거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없잖아요 보통...우린 뭐 방학 때 가면 갈 때도 많고...”(참여자 9
          

          
            “편견보다는 장점 있는 쪽으로 부각을 시키면 편견이 없어지니까...우리 애들은 엄마랑은 일본어쓰는구나...아빠 아는 사람들하고는 한국어 쓰는구나...자연스럽게”(참여자 5)
          

        

      

      
        2. 축코딩
        
					개방코딩을 통해 얻은 개념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해되어 있던 자료들을 재조합시킴으로써 범주 간의 연결을 밝혀낸 결과를 축코딩이라고 한다(Strauss amp; Corbin, 1998). 그리고 위와 같은 축코딩 결과에 따라 구축된 남편 참여자의 패러다임 모형은 아래와 같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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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코딩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조절되는 중심적인 감정이나 생각 혹은 사건을 뜻하는 ‘중심현상’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인과적 조건 등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발견된 분석 범주에 따른 재배치과정을 따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였다. 초기 도출된 중심현상을 기점으로 어떠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가 나오는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메모가 도출되는 만큼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반복되었다. 그 결과 도출된 한국인 남편의 패러다임 모형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 이후, 일반적으로 가족이 형성되면서 겪게 되는 가족생애주기 상의 발달과업과 문제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수성에서 나타나는 발달상의 보편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상황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지향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가족중심주의와 외국인 아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문화관용력을 바탕으로 극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중심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양식을 활용하고 있었고, 이를 원활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소통하는 부부관계 형성’하기, ‘문화감수성 배양’을 위해 노력하기, ‘비공식적인 외부자원 활용’하기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으로 국내에 적응하면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이루었다는 데에 대한 자긍심을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개선에 영향을 주고자, 다문화가정의 한국인남편이 한국 내 다문화가정으로의 삶에 적응하는 과정을 질적연구 중 근거이론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적응역량이 어떻게 발효되며, 긍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10쌍의 한국인남편의 적응역량에 관한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중심현상은 ‘가족지향가치관’과 ‘문화관용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가정생활이 안정적임에서 오는 만족감과 비(非)다문화가정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뜨릴 수 있을 만큼-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한-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연구참여자들은 건강한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적응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맥락적 요인, 중재적 요인 및 상호작용 전략들은 앞서 연구되었던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정 내 갈등과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Chang, 2007; Song. et al., , 2010; Lee, 2010). Chang(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이 전통적 가족주의가치관을 가질수록, 근대적인 성역할관을 가질수록 부부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남편 참여자들이 ‘가족지향가치관’을 중심현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소통하는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전략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지향가치관’은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다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인남편의 가족가치 및 부부신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소통하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혼을 예방하고 가정을 건강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참여자들이 맥락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극복함으로써, 현재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한국인남편 개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스스로 가족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남편의 가족지향가치관을 함양시킬 수 있는 사전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후 겪게 된 다양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에는 ‘자기합리화’및 ‘가족지향적가치’등 개인 내적 신념이 개인적 적응역량으로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올바른 부부가치관을 성립시킬 수 있는 (예비)부부교육 정례화 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맥락적 요인으로 ‘다문화가족의 발달 상 위기’와 ‘일반적 가족갈등’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다문화가정이 겪을 수 있는 특수한 발달 상 과업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언어권, 문화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갈등을 올바르게 해소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부부의사소통교육’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족이 형성되면서 겪게 되는 발달상 위기와 크게 상이하지 않다는 점을 통해 또한 그들 역시 보편적인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결국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을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 및 편견을 지우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 스스로, 그리고 독자들이 다문화가정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아내나라의 말을 스스로 배우려 시도하거나, 집안에서 만큼은 아내나라의 언어로 대화를 하거나, 자녀에게 아내나라의 언어 및 문화, 나아가 이중국적에 대한 정체성을 함양시키려는 즉, 다문화수용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관용성을 활용하여 아내에 대한 존중감과 자녀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비전에 관한 가족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즉, 한국인남편을 포함하여 다문화사회에 살아가야하는 비다문화가정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문화적 관용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내재된 강점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비공식적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의 한국인남편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비공식적 외부자원이 활성화되거나, 공식적 외부자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을 활용한 자조모임을 이끌어 내거나, 온라인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적응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그들의 이야기와는 상반되게, 다문화가족관련 시설의 프로그램 대상자로 다문화가정의 남성배우자를 모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현장의 소리를 비교한다면,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보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인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이 적응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역량을 찾고, 이를 강화시키는 요인을 개인적․가족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남편들이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허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함의점을 갖고 있다. 즉, 타문화에서 성장해 온 부부가 다문화가정에 관한 편견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스스로 이겨내며 적응하고자 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부 다문화가정의 부적응적인 모습을 다문화가정이 지니고 있는 삶의 보편적 모습으로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 중 개방코딩, 축코딩 절차에 의거하여 분석되었지만, 선택코딩 이후의 절차가 미이행되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에, 후속연구가 실시될 것임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이후 선택코딩을 통한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가설적 정형화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다문화가정 한국인남편의 적응과정 속에 나타나는 역량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역량에 관한 연구와 연계하여 부부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후 시행하여 다문화가정의 적응 역량에 관해 보다 적합한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1년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로 구성되었음을 밝힙니다.

    

    

  
    
      References
      
        
          	
          	
        

        
          	
            
              1. 
            
          
          	Ba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s.),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232-253, Newbury PARK. CA. Sage.
			[https://doi.org/10.4135/9781483325392.n11]
		
        

        
          	
            
              2. 
            
          
          	Chae, O. H.,  & Hong, D. A. G.,  (2007), Case Study for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Adjustment to Korea,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6(1), p61-73.
        

        
          	
            
              3. 
            
          
          	Chae, O. H.,  & Hong, D. A. K.,  (2010), Educational Effects on Improvements of Self-esteem and social Adjustments for Healthy Families of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0(3), p63-88.
        

        
          	
            
              4. 
            
          
          	Chang, O. J.,  & Park, J. Y.,  (2009), A Study on Marital Adaptation of International Married Korean Husbands, Family and culture, 21(2), p1-27.
        

        
          	
            
              5. 
            
          
          	Chang, O. J.,  (2007), A study on marital-lif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married Korean 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6. 
            
          
          	Chu, H. H., Park, O. I., Kim, J. H.,  & Park, J. S.,  (2008), The Effect of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Adjustment for the Immigrant Woman’s Husband,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4), p85-101.
        

        
          	
            
              7. 
            
          
          	Dunst, Carl J., Trivette, Carol M., Deal, Angela G.,  (1998), Enabling and empowering families: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practice, Cambridge, MA : Brookline books.
        

        
          	
            
              8. 
            
          
          	E. S. Lee, Zeilfelder,  (2007), Increas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 Korean society, Gyeonggki: Yangseowon.
        

        
          	
            
              9. 
            
          
          	Grbich, C.,  (1999), Qualitative research in health: an introduction. London, Thousand Oaks, Calif.: SAGE.
        

        
          	
            
              10. 
            
          
          	Gummer, B.,  (1983), Consumerism and clients rights, A. In, D. Waldfogel Rosenblatt (Eds.), Handbook of clinical social work, p920-938,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1. 
            
          
          	Han, K. Y.,  (2006), A study of immigrant women’ Human rights and Measures plan-Feminization of migra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Korea Sexual Violence Clinic, 2006(1), p70-86.
        

        
          	
            
              12. 
            
          
          	Hong, M. G.,  (2009),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Dyadic Adjustment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Me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uple's Commun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hwa women.
        

        
          	
            
              13. 
            
          
          	Hwang, H. W., Park, H. S., Yu, Y. H.,  & Kim, S. B.,  (2006), Social work practice with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ocusing on empowerment approach, Korean Academy of Clinical Social Work, 3(1), p225-243.
        

        
          	
            
              14. 
            
          
          	Jung, C. S.,  (2009), The immigrant women, How does she adapt, Gyeonggki: Korean Studies.
        

        
          	
            
              15. 
            
          
          	Kang, G. J.,  & Chung, C. S.,  (2009), Adjustment Factor for Family Life of Multicultural Family Coupl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2), p153-167.
        

        
          	
            
              16. 
            
          
          	Kang, G. J.,  & Byun, M. H.,  (2009), Factors of The Married Couple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Husb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3), p123-136.
        

        
          	
            
              17. 
            
          
          	Kim, H. J.,  & Un, S. K.,  (2007), Qualitative Study on the Coping Strategies of the 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 Case Study of Philippine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5, p33-66.
        

        
          	
            
              18. 
            
          
          	Kim, H. S.,  (2010), A Study on the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2), p135-159.
        

        
          	
            
              19. 
            
          
          	Kim, K. H.,  & Sun, J. J.,  & Oh, S. H.,  (2013), Stress,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in Korean Husbands Married to Foreign Wive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p29-39.
			[https://doi.org/10.12799/jkachn.2013.24.1.29]
		
        

        
          	
            
              20. 
            
          
          	Kim, K. K.,  & Baek, B. B.,  & Kwon, S. J.,  (2010), A Study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The Case of C Primary School in Seoul,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6(1), p215-245.
        

        
          	
            
              21. 
            
          
          	Kim, K. S.,  & Jang, Y. J.,  (2009), A Study on the Marriage Satisfaction of Korean Husbands in Inter-ethnic Marriage Statu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p223-248.
        

        
          	
            
              22. 
            
          
          	Kim, M. K,  & Park, K. A.,  (2012),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Conflict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Marital Happiness of Intermarried Korean me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1), p1-20.
        

        
          	
            
              23. 
            
          
          	Kim, M. K.,  (2009), A study of immigrant women’ empowerments: in Grounded theory, Daebul Univ., NRF.
        

        
          	
            
              24. 
            
          
          	Kim, M. K.,  (2012), A Study on Mental Health, Resilience and happiness of Intermarried Men,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5), p135-147.
			[https://doi.org/10.7466/JKHMA.2012.30.5.135]
		
        

        
          	
            
              25. 
            
          
          	Kim, U. H.,  (2010), A Study on adaption of married coupl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early stage of marriage : focused on the korean husban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26. 
            
          
          	Kim, Y. H.,  & Anh, J. K.,  (2010), A study on analyzing actual condition for developing a married immigrant families support program from the consumer' viewpoint: focused on Seoul residing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4), p1-13.
        

        
          	
            
              27. 
            
          
          	Koo, C. S.,  (2007), Grounded theory: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eoul.
        

        
          	
            
              28. 
            
          
          	Kwak, J. Y.,  (2005), The study on the empowerment process in disabl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29. 
            
          
          	Lee, E. H.,  (2009), Study on the adapt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to family stress: Application of the resiliency model,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1), p73-94.
        

        
          	
            
              30. 
            
          
          	Lee, H. H.,  (2010), A study of immigrant women’S Community involvement in Rural areas, Gyeonggki: Korean Studies.
        

        
          	
            
              31. 
            
          
          	Lee, H. J.,  (2010), Marital Adjustment Process of Koran Husband of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in Seoul National Univ.
        

        
          	
            
              32. 
            
          
          	Lee, H. M.,  (2011, Mar, 08), 맞아도 갈 곳 없는 이주 여성 인권보호 시급[Migrant women deserve to have holes no place to go urgently to protect human rights]”, SBS News,  Retrieved March 8, 2014,  from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72709.
        

        
          	
            
              33. 
            
          
          	Lee, Y. H.,  (2010), Grounded theory approach toward marriage adjustment in korean,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16(3), p265-287.
        

        
          	
            
              34. 
            
          
          	Miley, K. K., W., O'Melia, M.,  & DuBois, B.,  (2000), Gena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lowering approach(3rd ed), Boston.
        

        
          	
            
              35. 
            
          
          	Ok, S. W., Jin, M. J., Grace, J.,  & Kim, J. A.,  (2014), Comparisons of Family Life Culture among Korean Married Families and Korean-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Family Rituals and Valu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1), p75-85.
			[https://doi.org/10.6115/fer.2014.52.1.75]
		
        

        
          	
            
              36. 
            
          
          	Park, E. J.,  (2007), Inter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on,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ungnam, Daejeon.
        

        
          	
            
              37. 
            
          
          	Park, J. Y.,  (2009), The Enculturation difficulty and the educa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of migration women, Life Education Academy, 15(2), p77-104.
        

        
          	
            
              38. 
            
          
          	Park, K. E.,  (2007), A Status of Multiculture family and policy measures in Gyeonggkido, Gyeonggkido Family and Women Research Institute, p3-20.
        

        
          	
            
              39. 
            
          
          	Park, M. J.,  (2010), A study on the divorce experi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40. 
            
          
          	Park, S. C.,  (2011, Jul, 26), 독일·프랑스도 “다문화주의 실패[Declared a failure of multiculturalism Germany, France], MK News,  Retrieved July 26, 2014,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85616.
        

        
          	
            
              41.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1936), Insanity,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49, p701-708.
			[https://doi.org/10.1525/aa.1936.38.1.02a00330]
		
        

        
          	
            
              42. 
            
          
          	Seol, D. H.,  & Yoon, H. S.,  (2005), A Study on immigrant women’ Economic adaptation and policy of social welfar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Conference, 2005.
        

        
          	
            
              43. 
            
          
          	Seol, D. H., Lee, H. K.,  & Cho, S. N.,  (2006),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11-1060100-000155-01.
        

        
          	
            
              44. 
            
          
          	Shin, Y. H.,  (2010), Using an Empowerment Approach with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8(2), p161-192.
        

        
          	
            
              45. 
            
          
          	Shin, Y. K.,  & Chang, J. K.,  (2010), A Case Study on Adaptability Factors in Family Life for Vietname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Inter-culturalism,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3), p109-122.
        

        
          	
            
              46. 
            
          
          	Song, J. H.,  & Lee, T. Y.,  (2010), A study on marital adjustment factors among multicultural coupl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0(2), p164-192.
        

        
          	
            
              47. 
            
          
          	Stacki, S. L.,  & Monkman, K.,  (2003), Change through empowerment process: women's stories from South Asia and Latin America,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33(2), p173-189.
			[https://doi.org/10.1080/0305792032000070057]
		
        

        
          	
            
              48.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duc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49. 
            
          
          	Su, Y. Kong,  & Sung, E. Y.,  (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0(1), p101-117.
        

        
          	
            
              50.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Health and Welfare Policy-Foreign wives' life in Korea :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51. 
            
          
          	Tice, C. D.,  & Perkins, K. D.,  (1995), A Strengths Perspective in Practice Older People and Mental Health Challeng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3(3-4), p83-98.
        

        
          	
            
              52. 
            
          
          	Um, M. K.,  & Kim, G. R.,  (2008), A study of immigrant women in Jeju islands-Choice and dilemma and adaptation, Seoul: Suninbook.
        

        
          	
            
              53. 
            
          
          	Yang, S. M.,  (2006), Adjustment and an Aspect of Family Life of the Rural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Focusing on the Chinese(Korea tribe), Japanese, and Philippine Immigrant Woman and Their`s Husband,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16(2), p151-179.
        

      

    

    

  OEBPS/images/big_23_6.jpg
OS5 on 1SN 1226-085t iy
chegke BVEITR Gy

L wEsgmewm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3 No. 6 December 2014

of Human |

Wsime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kahe/03362/KJHE_2014_v23n6_981_f001.jpg
causal condition

T —
contextual conditions | | marscs i oe e

< e debonent

F il fam E 3
=i
Tomil-onented val - :
smi-onerted value | [ mediating condition
cuturaltolerance

positive sell-

3 fatonsizstion
Gperationand
interaction strategies
Traacie commancaton

between husband and wfe

Developing culunal
sensbiy

general family conflcts

Applying nformal extemal
results
Satsfacton with famy W

pride n bulding 3 heskhy
mutedeurl famy






